
166. 이항수법李沆守法
중국 송宋나라 때 이야기이다. 진종

眞宗이 일찍이 평장사平章事 이항李沆
에게 다스리는 도리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항이 대답하
기를‘부박浮薄한 신진新進으로서 일
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을 쓰지 말아
야 하니 이것이 가장 먼저로 해야 할
일입니다’하였다.
하루 저녁에는 황제가 손수 쓴 조서

詔書를 사신使臣에게 들려 이항에게
보내 유미인劉美人을 귀비貴妃로 삼으
려 하였다. 이항이 그 사자를 대하고서
는 촛불을 당겨 그 조서를 태워 버리고
덧붙여 상주上奏하기를‘다만 도신道
臣(지방을 다스리는 주州의 자사刺史)
항이 불가하다고 아룁니다’하니 그 의
논이 마침내 잠들었다. 이 무렵에 서북
지역에서 군사를 운용할 일이 생기니
간혹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망하
기에 이르렀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왕단
王旦이‘우리가어찌 앉아서 태평에 이
를 것을 바라며 무사안일無事安逸로
우유優游할 수가 있으리오’하니 이항
이 말하기를‘젊어서 근심하고 힘쓰는
것이야말로 족히 경계警戒가 되는 것
이니, 다른날 사방이 편안하고 조용하
면 조정이 반드시 무사하지가 못할 것
이오’하였다.
이항은 또한 날마다 사방의 홍수와

가뭄이며 도적이 일어난 일 등을 수집
하여 황제에게 상주하였다. 왕단이 사
소한 일을 다 아뢰어 황제의 천청天聽

을 번거롭힐 필요가 없다고 하자 이항
이‘임금이 지금 연소年少하니 마땅히
사방의 간난艱難을 두루 아시게 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혈기가 바야흐로
굳세어서 성색聲色(풍류음악과 여색)
과 견마犬馬(사냥개와사냥할 말)에 유
의留意하지 않으면 토목土木이나 갑병
甲兵(군사를 일으킴)이며 도사禱祠(신
에게 제사하여 복을 비는 행사)의 일
등을 일으킬 것이오’하였다. 항상‘논
어論語’를 읽으면서 혹자가 물으면 이
항은‘항이 재상이 되어서도 논어 가운
데 있는, 쓰기를 존절히 하여 남을 사
랑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때를 잃지 않
게 하라는 구절을 아직껏 행하지 못하
고 있으니 성인의 말씀은 종신토록 암
송해야 한다’하였다.
진종眞宗은 송宋의 3대 황제 조항趙

恒으로 재위 2 5년이며 인황제仁皇帝로
불렸다. 이항李沆은 송나라 명주�州
비향肥鄕 사람으로 자는 태초太初, 시
호는 문정文靖이며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에 진사進士가 되어 참지정사參知
政事ㆍ평장사平章事ㆍ상서우복야尙書
右僕射에 이르고 진종을 잘 보좌하여
성상聖相이라는 일컴음을 받았다. 왕단
王旦은 송의 대명大名 신현莘縣 사람
으로 자는 자명子明이고 시호는 문정
文正이며 태평흥국 연간에 진사가 되
어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ㆍ참지정
사參知政事ㆍ복야僕射에 이르렀다. 문
집을 남긴 명신으로서‘문원영화文苑
英華’를 편수하고‘양조국사兩朝國史’

를 감수했으며 사후에 태사太師로 추
증되었다.
제목 이항수법은 이항이 법을 지켰다

는 뜻이고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인황당일총유희仁皇當日寵劉姬 : 인
황이 옛날 유희를 총애할 적에
수조무단욕책비手詔無端欲冊妃 : 까

닭없이 손수 조서를 써 귀비로 책봉하
려 하는데
대사취분회제의對使取焚回帝意 : 사

자 앞에서 받은 조서 불태워 황제의 뜻
을 돌렸으니
늠연충의고금희凜然忠義古今稀 : 늠

연한 충의가 고금에 드물었네
안불망위지려심安不忘危智慮深 : 편

안할 때 위태로움 잊지 않는 지려도 깊
고
항진재이경군심恒陳�異警君心 : 항

상 재변을 진술하여 임금의 마음 경계
하며
갱장논어종신송更將論語終身誦 : 다

시 더하여 논어를 종신토록 암송하니
우국충성백세흠憂國忠誠百世欽 : 나

라를 근심하는 충성 백세토록 흠앙받
네.

167. 범진용결范鎭勇決
송의 4대 황제 인종仁宗(조진趙�)이

폭질暴疾에 걸렸는데 그 세 황자皇子
는 모두 일찍 죽어 후사後嗣가 없었다.
그러면서 종실宗室의 자제를 궁중에
들여 기르면서도 태자太子로 세울 뜻
을 보이지 않으니 중외가 한심寒心하
였다. 이에 지간원사知諫院事 범진范鎭
이 분연히 나서 소疏를 올리기를‘태조
太祖(송宋의 태조 조광윤趙匡胤)가 그
아들을 버리고 태종太宗(태조의 아우
로 송의 2대 황제가 된 조경趙炅, 초명
은 조광의趙匡儀)을 세운 것은 천하의
대공大公이었습니다. 진종眞宗(송의 3
대 황제 조항趙恒으로 태종의 3자)이
주왕周王(태자)이 훙薨하자 종자宗子
(태종의 맏손자)를 궁중에 입양하니 이
는 천하가 크게 사려한 바였습니다. 원
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마음을 본받
으심으로써 진종의 고사故事를 행하시
어 가까운 친속親屬 가운데 더욱 어진
이를 발탁하여 예우로서 직질職秩을
주어 좌우에 두시어 억조億兆의 인심
이 안정되게 하소서’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시어사侍御史를 제수
除授하니 그 올린 소언疏言을 황제가
좇지 않는다고 해서 범진이 고사하였
다. 이에 집정자執政者가 깨우쳐 말하
기를‘이간하는말이 이미 들어가서 일
이 심히 어렵게 되었다’하였다. 범진
이‘일에 그 옳고 그름을 마땅히 의논
해야 한다면 그 쉽고 어려움을 물어서
는 아니된다. 제공諸公이 말하기를 금
일이 전일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어찌
다른 날에 가서 일이 금일보다 더 어렵
게 되지 않을 것을 알 것인가’하였다.
범진이 전후로 상장上章한 것이 무릇
1 9차례에 이르면서 그 수염과 머리가
모두 희어졌다. 조정에서 그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범진의 경조京
兆(서울)의 직임을 바꾸어 동수기거주
同脩起居注를 삼았다. 비록 그의 언관
직言官職을 파하기는 하였으나 황제의
춘추가 높으므로 매양 국가에 일이 미
칠 때에는 그가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
키고자 애썼는데 그후 한기韓琦가 대
책을 세우기를 끝내어 영종英宗(송 5대
황제 조서趙曙로 태종의 증손)을 세우
게 되었다.

제목 범진용결은 범진이 용기로써 결
단을 내리게 했다는 뜻이다. 범진范鎭
은 송의 성도成都 화양華陽 사람으로
자는 경인景仁, 봉호는 촉군공蜀郡公,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진사進士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ㆍ단명전端
明殿학사ㆍ숭복궁제거崇福宮提擧 등을
지냈다. 왕안석王安石의 변법變法에 반
대하여 사직하였고 신당서新唐書ㆍ인
종실록仁宗實錄의 편수에 참여했으며
범촉공집范蜀公集ㆍ동재기사東齋記事
등의 저술을 남겼다. 한기韓琦는 송의
안양安陽 사람으로 자는 치규稚圭, 호
는 공수㎏�, 봉호는 위국공魏國公, 시
호는 충헌忠獻이다. 천성天聖 연간에
진사가 되어 문명을 날렸으며 장작감
승將作監丞으로 초사初仕하여 조원호
趙元昊의 반란 후에 추밀원직학사樞密
院直學士로 승진했다. 여러 벼슬을 거
쳐 섬서경력안무초토사陝西經歷安撫招
討使가 되어서는 범중엄范仲淹과 함께
명망이 무겁게 되어 일시의 인심이 모
이고 조정이 의중倚重하게 되었다. 추
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거쳐 가우嘉祐
연간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
章事가 되고 영종英宗을 세워 즉위한
뒤에는 우복야右僕射에 위국공이 되었
다. 신종神宗이 즉위한 뒤에는 사도司
徒겸 시중侍中이 되어 판상주사判相州
事가 되니 상주인相州人이 그를 부모
같이 여겼다. 영흥군절도사永興軍節度
使를 더하고 죽었으며 안양집安陽集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인묘연고질부영仁廟年高疾復창 : 인
종황제 연로하고 병환이 잦은데
저군미건중심경儲君未建衆心驚 : 태

자를 세우지 않으니 뭇사람의 마음이
두렵네
분연독결선진소奮然獨決先陳疏 : 분

연히 홀로 결단하여 먼저 소를 올려 진
술하니
일개정충출지성一箇精忠出至誠 : 하

나의 정충이 지극정성에서 나옴이라
봉장십구달천정封章十九達天庭 : 봉

한 글 올리기 열아홉 차례 천자의 뜨락
에 사무치고
감개공령빈발성感慨空令빔髮星 : 감

개가 헛되이 살쩍이나 희게 할뿐이나
종파언관유불이縱罷言官猶不已 : 언

관직을 파해도 오히려 그만둘 줄 모르
니
매인논사갱정녕每因論事更丁寧 : 매

양 일을 의논할 때는 다시 진심으로 물
어오네.

168. 여회선견呂誨先見
송宋나라에서 왕안석王安石이 집정

執政을 하게 되니 많은 사람이 인재를
얻었다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어사중승
御史中丞 여회呂誨가 홀로 그렇게 생
각지 아니하며 황제에게 항장抗章을
올려 말하기를‘안석安石은 겉으로 질
박한 전야인田野人같음을 보이지만 속
으로는 교사巧詐함을 감추고 있는데
폐하께서 그 재변才辯이 있음을 좋아
하여 큰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안석
은 처음에 원략遠略이 없이 오직 개작
改作하고 이상한 것을 입안하는 데에
힘써 윗전을 속이고 아래를 기만하였
으며 아름답게 꾸민 말로 비리를 분식
하여 천하의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것
이 반드시 이 사람인즉 묘당廟堂(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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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五 焄
本紙편집인

기획연재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지명·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陽村會報》에 9 5년부터9 8년까지 4년에걸쳐 연재한 노작의역주문을모아 다시 교열•수정하
고 ,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 조판한 원문과인명•지명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중국 황제의 명에 응하여 지은 시란뜻이며 조선개국초에 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
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陽村이 明에 사신으로 가太祖 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해
결하고 시문을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양촌이 명 태조에
게 지어올린 2 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지어양촌에게 준 3수의시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
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 양촌의손자所閑堂 權擥의 방대한 분량의 해석과 集註가첨가되어
한권의 책을 이룬것입니다.

權 近 原作
權 擥 集註
權 光 旭 譯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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